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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크린 바이칼은 쉬이 속살을 드러내

지않았다

러시아 시베리아 남동쪽 이르쿠츠크

(Irkutsk) 알혼섬에서마주한바이칼호

수는꽁꽁얼어붙고있었다 한민족의유

력한시원중한곳으로거론되는바이칼

호수는 12월 초순부터 얼기 시작해 12월

하순이면 4080 두께의 거대한

얼음의바다로변한다

영하 40에 달하는 혹한 속에서도 바

이칼알혼섬의해는지고 인근민가에서

는저녁을짓는연기가피어올랐다

2015년 12월 23일 광주일보 취재진은

다시광야에섰다 관련기사 11면

광주일보 대하기획물 아시아 문화원

류를 찾아서 아홉 번째 여정을 위해 바

이칼호수에닿은취재진을반긴건몸을

가눌수없을정도의강한바람이었다

지난 2012년 시작한 이 기획은 광주일

보 창사 60주년을 기념하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개관에맞춰 아시아문화의뿌

리를조명하는작업이다

브럇트와 몽골의 문화 원형은 바이칼

의 광풍처럼 끝없이 떠돌아야 했던 유목

생활에서찾을수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망할것이며끊임없이이동하는자살

아남는다는돌궐의명장톤유쿠크의말

처럼 인류는 바람처럼 떠났고 햇살처럼

머물며문명을만들어냈다

우리의 역사는 떠남의 연속이었고 버

리지않고탄생했던문화도없었다

인류는 가장 소중한 근거지를 버림으

로써새로운문화와역사를만들어낼수

있었다 노마디즘은 인류의 문화 원류를

찾아가는가장친절한길잡이다

한민족의 시원으로 꼽히는 바이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베리아 유목민의

문화 원형 속에는 한민족의 그것이 담겨

있고 우리속에도시베리아의광야가숨

겨져있다

광주일보는 2016년을 맞아 아시아 문

화원류를 찾아서 9번째 시리즈로 바이

칼몽골다시 광야에서 연재를 시작한

다 바이칼호수의깊은울림과무더기로

쏟아져 내리는 몽골의 별빛 속으로 독자

여러분을초대한다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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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부몽골브럇트 11면

4월총선을앞두고광주전남민심저변

에안철수신당바람이거세게몰아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현역국회의원의교체

가필요하다는여론도과반을넘어서역대

급 물갈이가예고되고있다

광주일보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인 리얼미터가 지난 29일과 30일 이틀 동

안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

상 유권자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

론조사결과다 <관련기사23면>

4월총선에서어느정당을지지하겠냐는

질문에아직창당되지도않은안철수신당

의 지지율이 419%를 기록 더불어민주당

(옛새정치민주연합)의지지율 294%에비

해 125%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천정배

신당은 52%의지지율을보였으며정의당

49% 새누리당48%순으로조사됐다

안철수의원의탈당과신당추진에대해

서는 응답자의 565%가 잘한 결정이라

고 답변했으며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

은 297%에그쳤다

안철수신당이야권의다른신당세력과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은 599%로

통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27%)에 비

해두배이상높았다

안철수신당의성공조건으로는정책차

별화(263%) 새 인물 영입(231%) 야권

신당 세력과 통합(226%) 호남 민심(16

4%)등이꼽혔다

특히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재지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12%가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

다고 답했다 반면 다시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289%에그쳐대규모물갈이를예

고했다

야권분열원인으로는더불어민주당내

부 친노 세력의 패권주의 때문이라는 응

답이 306%로 가장 높았고 공천 주도권

싸움이 280%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부

족이 274%로나타났다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해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는응답은 599%로 노선과정책

이 다르므로 야권 연대가 필요 없다는 응

답(271%)을압도했다

차기대통령적합도조사에서는안철수

의원이 375%로 선두를 달렸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22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3%김무성새누리당대표가 6

7%를기록했다

야권 신당 추진 세력에 대한 지지도 조

사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469%로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고 천정배 신당이 95% 박

주선신당이 42%박준영신당이 23%의

지지율을보였다

이번여론조사결과는안철수신당이성

공적 창당과 함께 야권 신당 추진 세력과

통합을이룬다면호남민심의지지를바탕

으로 야권 재편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294%의 지지율을 유지 혁신의 경쟁력과

총선승리의비전을제시한다면반전의계

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전남지역현역국회의원들은지역민

심의 교체 요구와 더불어민주당과 신당의

혁신공천경쟁이맞물리면서그어느때보

다잔인한계절을보낼것으로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사가지난2012년창사60주년을계기로시작한 아시아문화원류를찾아서는올해한민족의시원으로불리는러시아이르쿠츠크주와

몽골의신화 민속등삶의이야기를찾아나선다 여정에서마주한바이칼호수위로떠오르는일출이새해를열고있다 병신년에는광주전남

지역민들이영하 40도를오르내리는추위에솟아오른태양처럼역경을이겨내고 희망을품었으면한다 아시아문화원류를찾아서의이번여정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

탄인도 캄보디아 태국베트남라오스말레이시아에이어9번째다 이르쿠츠크바이칼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정당 지지율 안철수 신당 419%더불어민주당 294%

51% 현역국회의원안찍겠다역대급물갈이태풍예고

413 총선 호남의선택이대한민국을바꾼다

광주일보리얼미터여론조사

야권연대필요 60%

러시아이르쿠츠크오광록기자

바이칼호수몽골에서한민족문화의기원을찾고

햇살처럼머물다바람처럼떠나는노마디즘을좇다

▲소설 김해숙장성군황룡면

누룩을깎다

▲시 진혜진 목포시연산동

통화음이길어질때

▲동화 황성진서울시봉천동

오렌지주스를따르는방법

광주일보신춘문예당선작

독자여러분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새해특집 28면발행

광주전남총선기상도 45면

신당주자인터뷰안철수 7면

파독50년호남간호사들사연 12면

3대미래먹거리 131415면

전남의숲돈버는숲가꾼다 16면

전남친환경디자인박람회 17면

丙申年원숭이에얽힌이야기 20면

TV 프로그램하이라이트 2123면

신춘문예  단편소설당선작

누룩을깎다 2425면

안철수

신당

더불어

민주당

천정배

국민회의

정의당 새누리당 박주선

신당

박준영

신민당

기타정당 지지정당

없음

419

52 49 48
15 05

40
78

정당지지도

단위%

294

안철수탈당신당창당추진

잘한결정
565잘못한결정

297

잘모름
138

단위%

바이칼의새해아침


